
이 자료는 2014년 10월 23일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2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
로 한 세미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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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산학 전공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과연 공부
를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수업을 듣
고,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고, 숙제와 시험을 치루는 것입니다. 교과서가 어떻
게 생겼나를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공 내용을 정리하
고, 문제들도 만들고, 그것을 볼 사람들이 많다는 예상하에 출판까지 한 게 교
과서입니다.  학부생용 교과서가 있다는 뜻은 해당 과목이 학부생들이 꼭 배워
야할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책으로 출판될만큼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교과과정에 대한 consensus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학원에
서 배울 과목들은 아직 교과서로 정리되지 못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문들 위주로 진행됩니다.  교과서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도 해당 분야가
얼마나 자리잡힌 분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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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때 OS에서부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전공수업을 다 듣고나서도 도
대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각 컴포넌트 기술을 배우고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ACM Curriculum에서도 이를 위해서 Capstone Project를 추천합니다.  
서너명이 팀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설계부터 구현까지 다 하는 프로젝트를 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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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이외에서도 전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우선 WIRED
라는 잡지를 추천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TechCrunch feed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ACM의 Communications of ACM (CACM) 잡지는 최근 연구 동향
에 대한 뉴스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통시적 기고문, 그리고 맨 뒤에는 최근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특히 주목할 논문들을 해당 분야 중진의 해
설과 같이 싣습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고 해도 그 분야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좋은지 잘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설이 같이 실려서 논문의 임
팩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IEEE Spectrum 잡지는 IEEE 이라는 학
회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잡지입니다.  공학 전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
루지만 학부생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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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이외에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세미나입니다.  우선 학과
에서 하는 콜로퀴엄이 있습니다. 이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학원생
이라고 해도 특정 분야에 심화된 공부를 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
은 분야에 대해서는 학부 때 배운게 다 입니다.  콜로퀴엄에 모시는 분들은 연
구를 활발히 하시는 어느 정도 명망있는 신진/중진 연구자분들이기 때문에 좋
은 발표를 볼 확률이 높다.  발표 첫 5-10분 동안은 해당 분야 소개를 하고, 나
머지 30-40분은 전공 얘기를 하는데, 처음 10-15분은 전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부생이라도 집중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개론적으로 하는데 통
례이다.

그 다음에 교수가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여는 세미나이다. 이건 교수가 왜 초
청을 했는냐에 따라 세미나의 질과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교수가 잘 아
는 지인이 지나가는 길이길래 불러서 발표시키거나, 다른 학교에서 박사하고
있는 학생을 불러서 세미나시킬 수도 있고 등등.  아무리 그래도 모든 세미나
의 처음 10-15분은 공짜 먹는 밥처럼 해당 분야 최근 소식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

Job Talk는 대개 신임교원 지원자가 하는 세미나를 일컫는다.  이 세미나에는
지원자의 직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발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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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는 앞으로 3-5년간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포부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좋은 발표”를 보고 배우려는 학생들에게는 적극 추천한다.  물론 발표
를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노력해서 준비한 세미나를 볼 기
회가 된다.

모든 세미나의 처음 10-15분은 개론적 내용을 담기 때문에 학부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어떤 분야에 무슨 연구를 할까 고민하는 모든 학부생들에게
관련분야 세미나를 부지런히 들어보길 적극 권한다.  처음에는 못알아듣는게
대부분이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누가 발표를 잘 하는지, 포인트를 명쾌
하게 설명하는지, 쉽게 판가름할 수 있어진다.  그저 자꾸 들어 익숙해져야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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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할 때는 연구 분야도 중요하지만 지도교수와의 “rapport”도 중요
하다.  지도교수한테 잘 맞추는 것도 요령껏 해야한다.  지도교수에게 무엇을
바래야할지, 어떻게 소통해야할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꼭 지도교수와의 소통
만이 아니다, 직장을 잡더라도 상사와의 소통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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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박이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를 나온 원어민같은 수준을 바라면
안된다.  그래도 적어도 80프로 수준은 해줘야, 같이 작업하는 다른 사람들이
draft를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갸우뚱을 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꾸준히?

영어를 잘하려면 “좋은 영어”를 많이 접해야 한다.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으로.  
논문들도 좋지만, 사용되는 표현 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논리전개도 어찌
보면 뻔하기 때문에 신선함이 없다.  노는 날 방안에서 뒹굴며 손에 잡긴 쉽지
않다.  그럼 논문이 아닌 좋은 논픽션은 어디서 찾느냐?  매년 The New Yorker, 
The Atlantic Monthly, WIRED, Scientific American 등등 유수의 잡지에 실린
기사 중에서도 특히 명문장의 기사들을 선별해서 묶어내는 The Best 
American Science and Nature Writing를 강추한다.  The Best Science Writing 
Online 2012를 살펴봤더랬는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편집위의 검열
을 거치지 않은 문장들이 많아서 조금 (아주 조금) 거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좋은 글이 많다.  이외에도 Best Travel Writing, Best Sports Writing 등
등의 시리즈가 있는데 다 좋다.  잡지 기사는 논문과는 달라서 인용하는 자료
가 굳이 논문이 아니라 어떤 학파의 잘 알려진 가설이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
에 알려진 통설이기도 하고.  그러나 논리적 전개만큼은 허술하지 않다.  그리
고 전문적인 내용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재밌게 써 내려가는지 읽어보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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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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